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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6천 세무사 국민 속으로⋯재능기부에 사회공헌 활동까지

 - 전국 7개 지방회‘찾아가는 마을세무사’무료 세무상담 실시    

 -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상인 보호하는 화재예방 캠페인부터

 - 중증장애인 식사·햇볕산책 도우미, 노숙자쉼터 배식 자원봉사까지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8일 세무사 창설기념일인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다양한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본

격적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지난 9월 9일 ‘세무사의 날’ 선포

를 기점으로 다음 주 추석 명절 때까지 세무사회 본회를 비롯해 7개 지

방세무사회 세무사 1만6천여명이 총출동해 전문가 재능기부와 현장경제

살피기, 사회공헌활동에 나선 것.

○ 우선, 세무사들은 1만6천 세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벌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무료 세금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7개

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찾아가는 마

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 행사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등을

찾았다.

○ 지난주 대전 중앙시장, 수원 팔달문시장 팔달노인복지회관, 부산 개금골

목시장,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 계양구청 나눔장터, 이번 주는 서울 남성

사계시장부터 오는 금요일 광주 양동시장까지 대규모로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 활동인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금상담이 펼쳐진다.

○ 세무사들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을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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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하철 역사 등 경제와 생활현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시민을 상대로

무료세금상담을 해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18일엔 서울 동작구에 위치

한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화재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

명구조타올’을 전달했다. 또한 대규모로 추석맞이 장보기에 나서 시장 방

문객들에게 장바구니도 나눠주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명절 용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해 시장상인들을 신나게 했다.

○ 세무사들의 추석맞이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지

난 19일, 임원과 임직원들까지 함께 경기도 광주 소재 ‘한사랑마을’ 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구석구석 시설 청소,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 식사와 양치, 햇볕 쏘여주기 산책 도우미로 자원봉사를 하며 구

슬땀을 흘리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섰다. 또한 서울역 ‘따스한 채움

터’에서 노숙자들에게 배식봉사도 했다.

○ 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로 생명과 재산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는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성금 1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

며,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는 다음 세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경북교육장학회에 기탁한 바 있다.

□ 이번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준비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들이 성

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세

무사들은 고객만의 전문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경제

전문가로서 경제현장을 찾아가 세금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살리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적으

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을세무사’제도는 2015년 구재이 현 한국세무사회장이 창안하여 행정안전

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을 맺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과 영세 소

상공인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대리 등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하는 

제도다. ‘마을세무사’는 가장 성공적인 민관거버넌스 제도로 평가되며 현재 

세무사 전체 회원의 10% 수준인 무려 1,500여명의 세무사들이 전국에서 마을

세무사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






